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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외람되나마 동포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즈음하여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요 메시지는 “사랑과 평화”입니다. 최근에 고국에서 전개되는 사태는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대치입니다.  일주일이 멀다하게  소위 민중 시위가 열려 길을 막고 악의에 찬 구호들이 귀를 따갑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을 처형하라는 구호를 비롯하여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적은 피켓이 일빈 시민들의 눈살을 찌쁘리게 할 뿐만 아니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들으는 모습이 언론 매체를 메꾸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벗어나지 못할 분열과 상호비난과  동지애의 모자를 벗었다 썼다 하는 한심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찍이 영국의 윈스튼 처칠 수상은 말했습니다. “훌룰한 정치인은  자기보다 당을 더 사랑하고 당보다 나라를 더 사랑한다.” 그런데 고국에서 정치인들이 보이는 모습은 처칠 수상의 말을 역으로 적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즉 고국의 정치인들은 신의와 의리를 뒷전으로 하고 나라보다 당을 더 사랑하고 당보다 자기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전원 의견일치를 이룩할 수도 없고 모든 국민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한다는 기치 아래 각양각생의 견해가 어울려서 대국적으로 모두를 껴안을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과 20년도 되지 않은 1990년 대에 IMF 외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장롱 속에서 금붙이를 자원해서 꺼내 모아서 위기를 세계 어느나라보다 먼저 졸업한 단결심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을 때 천주교, 천도교, 개신교, 및 불교등등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한 데 뭉친 그런 대국적 화합심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3.1 운동 때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 나온 국민들은 학연과 지연을 떠나 세대 차도 없이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 단결심은 어디로 갔답니까?   좀더 평화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선망하여 탈북한 3만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때도 노조는 노조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에 민망스럽지 않답니까? 연약한 아버지힌테 매를 맞는 건장한 어들이 감히 자기 아버에게 보복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매를 드시는 엄친의 바통한 마음씨를 이해하는 자식의  깊은 이해심 때문 아닙니까? 정치생활을 하면서 또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자기와 상치되는 견해가 다 애국심에서 나온다는 깊은 이해가 있다면 어떻게 상대를 욕설과 폭행으로 대할 수 있답니까? 약간의 양보와 포용을 할 마음의 여유가 다 없어진 한국민이 아닐 것입니다.
`
단체나 정당이 아무리 많다 해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국적인 우산 밑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활동하지 못할 이유가 뭣이겠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가 잔잔할 날이 없다는 속담처럼 이견이 많고 일치하지 못한 견해가 많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를 남용해서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는 언행은 온 국민이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큰 틀에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과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끝
